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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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건강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나.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의 건강관리 등),「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 ’23.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10년 초과)됨에 따라, 사업지원

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업무의 지속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

나. 위탁 유형: 사무 위탁

다. 위탁 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및 사업효과 평가 등

라.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치이며, 서울시 35

세 이상 고령 부․모의 비중 또한 매 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아동기 개입을 지원하는

보편방문서비스 및 고위험 가정 대상 지속방문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었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산전-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형 모델로 개발

한 후 국내화에 성공한 사례로, 2013년 3개구(강북, 강동, 동작)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전체로 확대함.

○ 이는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

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사

업지원단’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매뉴얼 개발 및 25개 자치구 방문

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360시간(인력 1명당)의

교육을 통한 방문 역량 강화임.



○ 사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과학적

근거 축적․확보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업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사업의 발판 마련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바.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사. 소요예산: 250,000천원( ’24년)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991,2023.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종합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5억원 미만)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

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및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

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21.7.30.~’23.12.31.)”의

총 위탁 기간 (최초공모 및 재계약 포함)이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

탁조례｣”라 함)1)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협약 연혁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58에 따르면,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
요한 경울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 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해야함.

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2013.5.1. ~ 2015.4.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모

2차 2015.5.1. ~ 2018.4.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3차 2018.5.1. ~ 2021.4.30.
(연장: 2021.5.1. ~ 2021.7.29.(90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4차 2021.7.30. ~ 2023.12.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개요

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크게 1)전문인력인 ‘영유아건강간호사’

가 실제 산모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3)하여 산·전후 우울

증 검사, 모유수유 교육, 산모 및 영유아 건강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방문관리사업」과 2) 전문인력 교육, 자치구 기술지원, 매뉴얼 및

교육자료 제작 · 배포 등을 수행하는「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나누어짐

- 사업 예산 역시 크게 1) 실제 각 자치구에서 방문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공

무직간호사(75명) 및 간호직 간호사(20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약 51억원, 23년 예산 기준) 과 2)「사업지원단운영」

을 위한 민간 위탁금 (약 1억8천만원, 23년 예산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

는 후자인「사업지원단」사업이며, 동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해 1)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개발 및 관리 및 2)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그

리고 3)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개요>

3) 최초 임부 등록평가 시에 사회경제적상태, 우울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세부평가를 통해 방문관리는 1)보편방문(일
반가정)과 2)지속방문(고위험가정)으로 분류됨. 1) 보편방문서비스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
문하며 (필요시 추가1회) 산모 및 신생아 건강사정, 산전·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2) 지속방문서비스는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이 만 2세까지 총 25회 ~ 29회 방문하며, 기존의 보편
방문서비스에 더하여 가족파트너십 기반 영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성장발달 지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공동방문, 지역자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사 무 명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

사업목적
 ○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3 민간위탁 운영 성과

◦ 본 민간위탁 사무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제10조4)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

가를 실시해야 하는 ‘연간사업비 5억 이상’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구 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민간위탁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19년 350,000 350,000 0

’20년 350,000 350,000 0

’21년 200,000 200,000 0

’22년 200,000 200,000 0

’23년. 4월말 182,837 91,419 91,418

◦ 따라서, 본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검토는 ‘종합성과 평가’가 아닌 집

행기관이 별도 제출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의뢰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음.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운영 성과는 크게 1)2022년「사업지원

단」자체 사업인 교육, 기술지원, 교육자료제작, 방문서비스질관리

등에 대한 실적과 2)「사업지원단」이 지원하고 있는「방문건강관

리」사업의 연도별 실적과 만족도 평가로 나누어짐.

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
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
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사무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개발 및 관리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운영인력  ○ 전문인력 10인 이내(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2022년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활동의 실적은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총 121회 및 1,116명, (2) 자치구 기술지원 총

276회 및 369명, (3) 교육자료제작 7,064건, (4) 만족도조사 11,836

건 및 22년 만족도 (보편방문 9.33, 지속방문 9.41),(10점만점 기준) 임.

- 다만, 교육대상 전문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인원’ 변동이 심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지원단」실적 >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방문관리사업」의 연도별 실적과 만족도 조사는

아래 표와 같음. 연도별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20.1월) 이전 ’19

년까지는 사업 대상 자치구 수, 임부등록 인원, 보편방문도달율, 방문관리

인원 및 횟수, 엄마모임 인원 등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

<연도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실적 >

2022
기준

교육 및 교육자료 등 (4)방문
서비스질관

리(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2) 자치구 기술지원 (3)교육
자료제작

기초
교육

심화
교육

보건소
교육

임상실무
슈퍼비전

동행
방문

지속
대상자 
방문

사업
성과
회의

리플릿 및 
자람통 만족도조사

횟수 26회/
168명

93회/
913명

2회/
86명

63회/
63명

12회/
12명

199회/
200명

2회/
169명 7,064 11,836건

총계 121회 / 1,167명 276회 / 369명 7,064건 11,836건

구분 자치구 출생아
(명)

임부
등록
(명)

보편방문
도달율

(%)

방문관리 인원(명) 방문관리 횟수 엄마
모임
(명)합계 보편 지속 합계 보편 지속

’17년 20개구 57,387 16,945 24.50 14,084 13,458 626 22,719 14,829 7,890 3,609

’18년 22개구 48,685 21,111 31.10 15,161 14,425 736 24,749 15,630 9,119 3,349

’19년 24개구 48,050 22,587 38.24 18,374 17,175 1,199 31,647 18,466 13,181 4,736

’20년 25개구 53,000 8,819 13.10 6,951 6,380 571 14,478 6,906 7,572 84

’21년 25개구 47,445 9,765 14.66 7,574 6,006 1,568 15,507 6,957 8,550 422

’22년 25개구 45,531 10,903 18.67 9,155 6,879 2,276 18,999 8,499 10,500 1,545

’23년.
4월말

25개구 45,531
(‘22. 기준)

4,886 9.69 5,745 3,783 1,962 9,229 4,411 4,818 832



-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면 방문’이 어려워지고 동 사업 전문

인력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 투입 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실적

이 저조해졌으며, 특히 ‘영유아건강간호사’의 실제 방문실적 및 보편

방문 도달율 부진의 경우, 과거 서울시의회5)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22년을 기점으로 사업 실적이 반등하고 있고, 사업 만족도

결과가 꾸준히 평균 9점 이상(10점만점 기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종합적인 사업평가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예산 및 일 평균6)방문건수>

<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

5) 2022. 11. 28. (월)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中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질의 및 보도자료 “월급 
500만원인데 방문 실적은 0.6건 윤영희 시의원 ‘찾동’ 간호사 강력 비판”

6) 일 평균 방문건수 산출을 위한 ‘근무 일수 기준 : 2022년 ‘평일일수’인 247일 기준 적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편방문 
만족도

9.08 9.07 9.06 9.04 9.19 9.33

지속방문 
만족도

9.42 9.34 9.39 9.41 9.42 9.41

분류 인력수
실인원
(휴직자 
등 제외)

22년 인건비
전체 예산

(천원)

22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보조금 (천원)

1인당
일평균

보편방문

1인당
일평균

지속방문

1인당
일평균

전체방문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

76명 69명 4,751,831 5,210 0.46건 0.61건 1.07건

공무원
영유아
간호사

25명 19명 495,000 1,650 0.13건 0.03건 0.17건

전체 101명 88명 5,246,831 4,329 0.39건 0.48건 0.87건



◦ 2022년 서울시의 심각한 출산율(0.59) 및 꾸준한 35세 이상의

부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본 「서울아

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의 사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지원단」 사무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

인 “영유아 건강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

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

호7)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권고)

- [권고사항] 위탁 사무내용에 맞게 사무명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지원단 운영’으로 변경 검토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개요]

- 사 업 명: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 협약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방식: 공개 공모

- 지원사항: 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등)

- 예 산: 750,000천원 (250,000천원 / 1년)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민간위탁 사무 필요성 검토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

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21.7.30.~’23.12.31.)”

의 총 위탁 기간 (최초공모 및 재계약 포함)이 10년을 초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크게 1) 전문인력인 ‘영유아건강간호사’

가 실제 산모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방문8)하는「방문관리사업」

과 2)「방문관리사업」의 인력교육과, 프로그램 및 자료 기획·제작 등을

담당하는「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무는 후자인「사업지원단」사업임.

◦ 2022년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활동의 실적은 (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총 121회 및 1,116명, (2) 자치구 기술지원 총

276회 및 369명, (3) 교육자료제작 7,064건, (4) 만족도조사 11,836

건 및 22년 만족도 (보편방문 9.33, 지속방문 9.41),(10점만점 기준) 임.

8) 최초 임부 등록평가 시에 사회경제적상태, 우울감, 사회적 지지체계 등 세부평가를 통해 방문관리는 1)보편방문(일
반가정)과 2)지속방문(고위험가정)으로 분류됨. 1) 보편방문서비스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
문하며 (필요시 추가1회) 산모 및 신생아 건강사정, 산전·후 우울 선별검사, 모유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2) 지속방문서비스는 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이 만 2세까지 총 25회 방문하며, 기존의 보편방문서비
스에 더하여 가족파트너십 기반 영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성장발달 지원, 필요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공동방문,  
지역자원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함.

2022
기준

교육 및 교육자료 등 (4)방문
서비스질

관리(1) 기초/심화/보건소 교육 (2) 자치구 기술지원 (3)교육
자료제작

기초
교육

심화
교육

보건소
교육

임상
실무
슈퍼
비전

동행
방문

지속
대상자 
방문

사업
성과
회의

리플릿 및 
자람통

만족도
조사

횟수 26회/
168명

93회/
913명

2회/
86명

63회/
63명

12회/
12명

199회/
200명

2회/
169명 7,064 11,836건

총계 121회 / 1,167명 276회 / 369명 7,064건 11,836건



◦ 다만, 교육대상 전문인력 (영유아건강간호사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

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인원’ 변동이 심하여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방문관리사업」의 연도별 실적은 코로나19 발병

(’20.1월) 이전 ’19년까지는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업 전문인력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우선 투입

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실적이 저조해졌으며, 특히 ‘영유아건강간호사’의

실제 방문실적 및 보편방문 도달율 부진의 경우, 과거 서울시의회9)에

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년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관리사업」예산 및 일 평균방문건수 >

◦ 그럼에도, 2022년 서울시의 심각한 출산율(0.59) 및 꾸준한 35세 이

상의 부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본 「서울아기 건

강 첫걸음」「사업지원단」의 사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9) 2022. 11. 28. (월)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中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질의 및 보도자료 “월급 
500만원인데 방문 실적은 0.6건 윤영희 시의원 ‘찾동’ 간호사 강력 비판”

분류 인력수
실인원
(휴직자 
등 제외)

22년 인건비
전체 예산

(천원)

22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보조금 (천원)

1인당
일평균

보편방문

1인당
일평균

지속방문

1인당
일평균

전체방문
공무직
영유아
간호사

76명 69명 4,751,831 5,210 0.46건 0.61건 1.07건

공무원
영유아
간호사

25명 19명 495,000 1,650 0.13건 0.03건 0.17건

전체 101명 88명 5,246,831 4,329 0.39건 0.48건 0.87건



◦ 또한, 동 「사업지원단」 사무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

인 “영유아 건강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

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

호10)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지원단」업무를 전문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 공모하여, 향후「사업지원단」

의 목표설정 및 달성률 문제와「방문관리사업」의 1인당 일평균 방

문실적 및 보편방문 도달율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886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건강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나.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

조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 ’23. 12월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10년 초과)됨에 따라, 사업지원

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업무의 지속 개발 및 성장이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사업지원단 운영」

나. 위탁 유형: 사무 위탁

다. 위탁 내용

○ 산전·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의 서울형 모델 지속 개발 및 적용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제공 등

○ 모니터링 평가체계 수립 및 사업효과 평가 등



라.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치이며,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부․모의 비중 또한 매 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아동기 개입을 지원하

는 보편방문서비스 및 고위험 가정 대상 지속방문서비스가 전무한 상황

이었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선진국의 ‘산전-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형 모델로 개

발한 후 국내화에 성공한 사례로, 2013년 3개구(강북, 강동, 동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전체로 확대함.

○ 이는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관리 및 효율적 기술 지원 등을 통

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사

업지원단’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매뉴얼 개발 및 25개 자치구 방

문인력(영유아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360시간(인력 1명

당)의 교육을 통한 방문 역량 강화임.

○ 사업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정방문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과학적

근거 축적․확보를 위해,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영역이 협업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사업의 발판 마련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바.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사. 소요예산: 250,000천원( ’24년)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자.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991,2023.5.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나. 예산조치: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종합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5억원 미만)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

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

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은혜 (☎ 2133-9687)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